
2006년 가을 어느날 50대 초반의 K약사

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굨 과로와 스트레스

가 이 약사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라고

한다굨

S약대를 나와 20년 넘게 약국을 했던 이

약사의 갑작스런 죽음은 동료 약사들에겐

떠난 이의 슬픔을 줬지만 가족들에게는 또

다른아픔을남겼다굨

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그것이었다굨 아내

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고 자식들은 한창

공부를 할 나이였기에 가장의 빈자리는 그

만큼더컸다굨

남겨진 약국은 각종 빚잔치로 다 사라졌

고 달랑 아파트 한채 남은 게 유산의 전부

였다굨 생명보험이나연금은없었다굨

아내는 남편 없는 허전함을 생각할 겨를

도 없이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각박한 세

상속으로나와야했다굨

아들은 스스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앞

가림에나섰다굨

서울 중랑구에서 사는 40대 후반의 J약

사굨 81년 대학을 졸업하고 97년부터 경기

도 포천과 남양주에서 약국을 운영했다굨

그는 현재혼자산다굨

아내와 아이는 외국으로 떠난지 수년이

나 됐다굨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인 그는 요

즘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다굨 의약분업 전

까지 잘 되던 약국은 분업을 기점으로 점

점힘들어졌다굨

지금은 분업예외 지역에서 처방전 한 장

없이약국을하고있다굨

그나마 벌어둔 돈은 잘 모르는 사업에

손댔다가 다 날렸다굨 그는 요즘 수도권을

벗어나 또 다른 분업예외 약국을 찾고 있

다굨 천정부지로 솟은 권리금을 끼고 문전

약국을열재간이없기때문이다굨

약국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J약사는

걱정이 태산이다굨 남들이 부러워하는 약사

지만 정작 스스로는 가난한 자영업자에 불

과하다고생각한다굨

약사들이 요즘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굨

룏외화내빈룑이라는 말이 있다굨 겉으로는 화

려하지만 속은 빈궁하다는 말이다굨 충분한

자산을 갖추지 못하고 약국 운영에만 매달

린약사에게딱맞는말이다굨

자신의 노후나 부재 후 가족의 생계에

대한 계획 없이 하루 종일 약 먼지 먹어가

며지내온약사들이한숨을짓고있다굨

그나마 수십년 약국 경영으로 건물 하나

건졌다면 다행이지만 이도 저도 없이 약국

에만 투자 해 온 약사들에겐 앞으로의 10

년긾 20년이 걱정이다굨

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4굨4세로

나타났다굨 여성은 81굨8세다굨 얼마전 비즈

앤이슈가 약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

설문조사에 따르면긾 약사들이 생각하는 정

년시기로 61~65세를 가장많이꼽았다굨

평균수명과 비교해보면 남자 약사는 은

퇴 후 10~15년을긾 여자 약사는 15~20년의

노후를 보내야 한다굨 은퇴를 대비해 필요

한 노후자금에 대해 약사 10명 중 8명은 4~

10억원 가량이라고 답했다굨 이 같은 조사

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후 준비에 자신

있다고답한약사들은그리많지않다굨

국민은행이 최근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

조사한 은퇴 후 생활자금 규모는 6억3300

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굨 약사들이 생각하

는노후자금도비슷한수준이다굨

하지만 자녀 학업자금긾 결혼 자금긾 약국

운영자금을 사용하고도 이 같은 규모의 현

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갖추기는 쉽지 않

다굨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이나 보

험을평소준비해둬야가능한일이다굨

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일부 지역에서

약사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일이 심심

찮게들려오고있다굨

경북지부는 올해 초 신년도 사업구상에

약사공제회 추진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

있다굨 16개 시도 지부 중 평균 연령이 높은

경북의특성이반영된결과다굨

이택관 지부장은 룕50세 이상의 회원이

전체 회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약국은

자녀에게 물려 줄 수 없는 특수성으로 회

원 사망시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

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약사회가 고

민할 수밖에 없다룖고 말했다굨 룏약사연금룑

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에 대

해 절반이 넘는 약사들이 가입을 고려해보

겠다는최근조사도주목된다굨

의사사회도 협회차원의 공제회나 연금

제도 논의가 본격화된지 오래다굨 올해 의

협선거에서는 의사연금이라는 공약이 공

개적으로나와회원들의지지를얻었다굨

노후생활 설계 전문가들은 룕노후 준비는

빠를수록 좋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

서는 연금과 보험에 높더 관심을 가져야

한다룖고 조언하고있다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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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과 집 쳇바퀴 돌다 자칫 준비없이 노년 맞을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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